
지스트 고등광기술연구소,
과학의 달 ‘초등학생 과학세상’ 열어

- 4월 과학의 달 맞아 개최… 광주 첨단지역 5개 초등학교 70여 명 대상
- 빛과 레이저 이용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험으로 어린이들 관심 끌어

▲ 행사에 참석한 교사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직무대행 박래길) 고등광기술연구소(APRI, 소장 이영락)

가 25일 광주 첨단지역의 초등학생을 초청해 「첨단지역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과학

세상」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는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정암초등학교, 신용초등학교, 비아초등학교, 월봉초등

학교, 봉산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서 총 70여 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가했다.

이 행사는 2007년부터 매년 4월 과학의 달에 개최되어, 초등학생들에게 빛과 레이

저를 이해하고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등광기술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원들이 직접 일일 강사로 참여해 양자점 형광

물질 합성, 레이저 그림그리기, 레이저로 풍선 터뜨리기, 레이저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대구경 광학계 마운트 조립 등 5가지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석한 어

린이들의 흥미를 끌었다.

이영락 소장은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학생들이 빛과 레이저를 이

용해 실험해보며 신기한 과학 현상을 직접 체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길 바란다”

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실험 주제를 준비하고, 지역의 많은 학생들에게 고루 혜

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등광기술연구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 최정상급 레이저를 보유하고 있

는 광기술 전문 연구소다. 세계 최초로 20펨토초(1펨토초: 1000조분의 1초) 4.2페타

와트(1페타와트: 1000테라와트)의 초강력레이저를 개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레이

저 및 광기술을 활용한 방산 기술 분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